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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당당한 노동조합 200호 기념 글쓰기 이벤트에 선정된 작품 중 1작품을 게재합니다.

“백지수표도 필요없어요!”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하는 연예인 L씨가 한말로 사실 그녀가 존재하기 위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두명은 아니다. 즉 그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돈이 적지는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그녀의 오랜 연예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덕성과 본질을 망각하지 아니한 각오를 당당하게 표현했다.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품위와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세 또한 그 연예인과 다를 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실현하지 못한다는데 걱정이다. 옛날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관계에서 해고와 관련된 말을 할 때 추풍낙엽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직장생활의 가을정도만 되어도 영광된 마감이며, 어느날 갑자기 졸퇴, 황퇴의 칼날이 내리치면서 한참 꽃을 피거나 열매를 맺어야 할 인력들이 일방적인 잣대에 의하여 내 쫓기고 있는 비정한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왜일까? 청년실업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자신을 당당하게 지켜야 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부재로 인하여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부드러움속에 강인함을 가지고 실리를 찾는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밀실협정을 맺거나 절대다수를 볼모로 하여 자신의 앞날을 챙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직장내에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도록 봉사와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대표자가 된 것이다. 대표자나 관리자는 항상 망설임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서의 사기와 조직 풍토에 미치게 될 효과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합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서로 평가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닌 조합원 브레인 스토밍 여론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매년 노사협의 내지는 협정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 자율이라는 테두리를 두고 여러가지를 예외로 한다는 이것에 문제가 있어 이것의 실적화하여 근무고과 평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명퇴를 강요하고 쉬지않고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노는 사람이 회사에 기여한다는 통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통하고 살아남는 조직이 되었다.

흐르는 물은 서로 앞 서겠다고 혹은 잘났다고 다투지 아니한다고 한다. 도덕성과 윤리에 입각하여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은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며 그 후에 받게되는 피해는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도 항상 가늠하여 스스로 목을 조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자나 대표자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을 잃지도 모르기 때문에 목놓아 울기도 하고 사력을 다하여 피하지만 그것도 한두번일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당당함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참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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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중시하는 참된 봉사자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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